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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주 요 내 용 >

□ 육아정책연구소(소장 황옥경)는 2026년 7월 8일(수), 오후 1시부터 서울 

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‘AI 시대와 미래의 영유아 교육 

정책을 말하다’의 주제로 제4차「KICCE 영유아 미래포럼」및 2026년 

제1차「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」을 개최하였다.

◦ 육아정책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 학계 전문가 강연을 바탕으로 

한 KICCE 영유아 미래포럼을 통해 영유아 미래정책의 방향성을 모색

하였으며, 육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영유아 보육‧교육 관련 학회 및  

유관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융합적 관점에서 

영유아 정책의 확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피는 기회를 가져왔다. 그 일

환으로 국가 정책의 중심 의제인 AI 기반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

새로운 사회에서 학계 및 유관기관간 영유아 보육‧교육에 대한 고민과 

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제4차「KICCE 영유아 미래포럼」은  ‘AI시대 문명의 변화와 교육

의 미래’라는 주제로 태재대학교 염재호 총장의 기조강연과 유관기관 및 

학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.

◦ 염재호 총장은 문명의 변화 속에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, 복잡하고 

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갈 세대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지에 

대한 질문을 시작으로, AI시대에 아이들이 인간다움의 본질을 잊지 않

고, 꾸준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속에서 축적되는 유연

한 지식과 융합적인 능력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을 강조하였다.

◦ 이에 학계를 대표한 한국보육지원학회 강정원 부회장, 한국유아교육학회 

육아정책연구소, 제4차 「KICCE 영유아 미래포럼」 및 

2026년 제1차 「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」 성료



권정윤 부회장, 한국아동학회 이강이 회장의 토론에서는, AI 시대에 희

소해지는 관계 및 돌봄 역량, 인간다움에 대한 중요성, 직접경험을 통한 

발달적 가치를 강조하였다. 또한, 유관기관을 대표한 어린이집안전공제

회 오연주 이사장, 한국영유아보육‧교육진흥원 조용남 원장, 국가아동권

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의 토론에서는 AI 시대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

AI 안전교육, 영유아 교사의 역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, AI 시

대 교육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환경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대

의 변화 속에서도 영유아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을 강조하였다.

□ 이어 진행된 2026년 제1차「육아정책네트워크 포럼」에서는 앞서 토론

에 참여한 학회와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12개의 유관학회, 3개의 공공기

관, 5개의 유관단체가 모여 총 20개의 네트워크 기관이 참석하여, 공통

된 주제인 AI시대의 미래 영유아 보육교육의 정책방향성과 육아정책연

구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논의가 이어졌다.

※ (학회) 한국가족학회, 한국보육지원학회,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, 한국아동권리학회, 한국아

동복지학회, 한국아동학회,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, 한국영유아보육학회, 한국영유아아동

정신건강학회, 한국유아교육학회, 한국인지과학회, 한국청소년학회

(공공기관) 국가아동권리보장원, 어린이집안전공제회, 한국영유아보육‧교육진흥원

(유관단체) 한국아동단체협의회,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, 한국유치원총연합회, Save the

Children, unicef

◦ AI 시대에 미래 영유아 보육교육의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

기관들은 공통적으로 AI시대에도 디지털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건강의 

중요성과 경험, 공감, 정서 발달, 신뢰로운 관계, 사회적 역량 등 인간

중심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.

◦ 또한, 육아정책연구소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

AI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중

심에서 영유아기 발달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면서도, AI 활용 등으로 

인한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

있는 기반이 되는 증거기반 연구수행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.

◦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적인 관심사인 AI 발전

에 있어서 영유아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

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, 인간중심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발달 환

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실무적,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”고 밝혔다.

□ 이번 제4차「KICCE 영유아 미래포럼」및 2026년 제1차「육아정책 네트

워크 포럼」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※ 자료집 내려받기: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

https://www.kicce.re.kr/main/board/view.do?menu_idx=260&board_idx=54606&manage_idx=42&old_menu_idx=0&old_manage_idx=0&old_board_idx=0&group_depth=0&parent_idx=0&group_idx=0&group_ord=0&viewMode=NORMAL&authKey=&search_text=&rowCount=10&viewPage=1


붙임 제4차「KICCE 영유아 미래포럼」및 2026년 제1차「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」사

진 6매. 끝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김지현 연구위원(☎ 02-398-7768)에게 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